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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55달러도 가볍게 돌파!
7월8일 55.40달러로 0.90달러 상승 … WTI․Brent는 1달러 하락

7월8일 국제유가는 주간 유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허리케인 Dennis의 약화 예상 소식으로 하

락했으나, Dubai유는 상승해 55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NYMEX) 시장에서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은 선물가격은 전

일대비 배럴당 1.10달러 하락한 59.63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1.08달러 하락한 58.20달러에 거래가 종료

돼다.

반면, Dubai 현물유가는 7일 미국의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석유 생산차질 소식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0.90

달러 상승해 55.40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7/05 7/06 7/07 7/08

현

물

Dubai 53.76 54.67 54.50 55.40

Brent 57.57 58.47 57.41 58.92

WTI 59.32 61.15 60.77 59.64

Oman 54.83 55.68 55.56 56.51

Tapis 60.56 61.03 60.97 62.22

MYMEX
선물(WTI)

8월 59.59 61.28 60.73 59.63

9월 60.74 62.13 61.68 60.64

환율(원/달러) 1063.20 1061.10 1061.60 1065.0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WTI와 Brent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허리케인 Dennis의 약화 예상 소식으로 하락했는

데, 주간 약 62달러 수준까지 상승한데 대한 차익매물이 출회되면서 선물가격은 2일 연속 하락했다.

또 멕시코만의 심각한 석유 생산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된 허리케인 Dennis가 약화될 가능성이 전해

진 것도 하락세를 유도했다.

멕시코만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며, 일일 150만배럴의 원유와 일일 100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NYMEX 원유 선물가격은 런던 폭발테러가 세계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테러사건 

발생 직후 배럴당 4.0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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